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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국 경제 동향

□ (미국) 4월 생산·소비·고용·물가 등 지표 모두 양호, 내수중심 성장세 지속

□ (유로존) 1분기 실질GDP 성장률이 0.4%에 그치는 등 경기 확장세 둔화

□ (일본) 산업생산이 증가세를 지속하고, 수출도 호조를 보이는 등 완만한 회복세 유지

□ (중국) 소비·투자는 소폭 둔화했으나, 생산 호조 등에 힘입어 안정적 성장흐름 지속

국내 경제 동향

□ (생산) 제조업생산이 전월대비 감소하고,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9년래 최저치,

제조업 재고율 지수는 19년 6개월만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 지표 부진

□ (수출) 4월 수출은 지난해 4월 기록적인 수출(508.4억 달러, 역대 5위)의 기저

효과로 전년동기대비 1.5% 감소한 501억 달러 기록

□ (고용)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,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는 등 고용 부진 지속

국내외 금융시장 및 유가 동향

□ (금리) 미국 장단기금리는 실물경제지표 호조 및 기준금리 인상 기조에 힘입어

상승세 지속, 10년물 국채금리는 17일 3.111%(종가기준)를 기록 후 소폭 하락

□ (환율) 원달러환율은 미중 무역협상 타결(5.19), 미국 금리 인상 기조 등 달러 

강세 요인과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에 따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대감 

등 원화 강세 요인이 혼재되어 혼조세 시현

□ (유가) 미국의 이란 핵협정 탈퇴로 유가 상승세 지속, 배럴당 80달러 육박

ㅇ 두바이유, 2014년 11월말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77.3달러 기록(5.22)

월간 국내외 거시경제 동향 5월호 (요약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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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행 주요 지원 산업 동향

□ (조선) 4월에는 1분기 수주실적에 대한 조정 양상을 보임

ㅇ Clarkson의 4월 신조선 가격지수는 4개월 연속 상승한 127.78

선박 수주 및 수출 추이

           (단위 : 억 달러, %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구분 2014 2015 2016 2017
2018

누계 1/4 4월

수주실적
332.5

(△27.3)
241.2

(△27.5)
44.0

(△81.8)
156.5

(255.8)
58.5

(61.7)
56.8

(176.2)
1.7

(△89.2)

수출실적
398.9
(7.3)

401.7
(0.7)

342.7
(△14.6)

421.8
(23.1)

86.9
(△38.4)

71.0
(1.8)

17.8
(△75.0)

    주 : (  )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

    자료 : Clarkson, 무역협회, 산업통상자원부

□ (해외건설) 3월 이후 수주 둔화 양상 지속 

ㅇ 유가 상승에 따른 중동 발주 기대감이 크나, 수년간 누적된 재정 부담으로

인해 발주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

ㅇ 아시아권 수주는 74억 달러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해 중동수준 부진을 

상쇄 중

해외건설 수주 추이

                (단위 : 억 달러, %)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구분 2014 2015 2016 2017
2018

누계 1/4 4월

수주실적
660
(1.2)

461
(△30.1)

282
(△38.8)

290
(2.8)

122.9
(1.1)

102.2
(9.1)

20.7
(△26.6)

           주 : (  )안은 전년 동월 혹은 동기대비 증가율
           자료 : 해외건설협회

□ (중소기업) 수출·내수 개선으로 전월대비 생산·가동률 상승

ㅇ 4월 중소기업 업황실적 SBHI(중소기업건강도지수)*는 3월보다 0.9p 상승한 86.6

* 100이상이면 전월보다 호전, 100미만이면 전월보다 악화

ㅇ 중소기업대출은 3월말(휴일)이 만기인 대출의 상환이 4월로 이연되면서 

증가폭 축소


